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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캠퍼스 자원봉사활동>

 

 오아시스 학생자원봉사단은 2011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 깨

끗한 삼육동을 만들기 위한 클린캠퍼스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클린캠퍼스 자원봉사활동은 캠

퍼스 교정 뿐만 아니라 후문 밖의 인근지역을 돌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었다. 오아시스 학생자원봉사단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틈틈이 후문 밖의 인근지역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다. 3시간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후문 밖 

인근지역은 점차 쾌적한 환경으로 변해갔다. 

 이번 클린캠퍼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김건우(사회복지학부 2) 학우는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후문 밖 인근지역에 널브러져 있던 작은 과자봉지부터 담배꽁초에 이르기까지의 지저분한 환경

을 보고 막막함이 앞섰다”며 “점차 깨끗해져가는 환경을 보면서 흐뭇하고 보람찼다. 이제는 클린캠

페인으로 교내 환경 뿐만 아니라 후문 밖 인근지역까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더욱 힘써야

겠다.”고 말했다.

 오아시스 학생자원봉사단의 자발적인 봉사로 인해 쓰레기를 버리려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들에게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후문 밖 인근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신의 시간까지 쪼개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오아시스 학생자원봉사

단의 기특한 마음에 박수를 보낸다.

후문 앞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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